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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2022년장애인아시안게임도정식종목채택

태권도가장애인올림픽에이어장애인아

시안게임에서도정식종목으로치러진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10일 아시안장

애인올림픽위원회(APC)집행위원회가8일

자로서신을보내태권도가 2022년중국항

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정식종목으로채

택됐음을알려왔다고밝혔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처음 시작한

장애인아시안게임은 2014년인천, 2018

년자카르타를거쳐 2022년항저우에서4

회째를맞이한다.

2018년자카르타장애인아시안게임은

배드민턴, 볼링, 론볼, 보치아, 사격, 사이

클, 양궁, 유도, 수영, 역도, 육상, 좌식배

구, 탁구, 휠체어테니스, 체스, 휠체어농

구, 휠체어펜싱등 18개경기종목으로치

러졌다.

조정원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태권도

가장애인올림픽에이어장애인아시안게

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전 세

계태권도인들과함께축하할일이라면서

2020년도쿄대회에처음소개되는장애

인태권도에도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

린다고말했다.

태권도는이미 2020년도쿄, 2024년파

리장애인올림픽정식종목자격을 2회연

속 획득한 데 이어 대륙 종합경기대회인

파라팬아메리카게임과 2020년모로코에

서처음열리는장애인아프리칸게임에도

정식종목중하나로선정됐다. /연합뉴스

광주목표보다 3계단도약

전남기대못미쳐아쉬움

서울 24년만에종합우승

2020년대회경북구미서

10일수원종합운동장수원체육관에서열린제100회전국체전에서동반우승을차지한전

대사부고와광주체고배드민턴선수단이자축하고있다. <광주시체육회제공>
배드민턴동반우승했어요

제100회전국체전폐막

서울시에서개최된제100회전국체육대

회가 10일잠실주경기장에서열린폐막식

을끝으로일주일간의열정을마쳤다.

서울은 메달 순위는 뒤지지만 개최지

가산점에 힘입어 7만3718점을 획득해 6

만2330점의 경기를 따돌리고 1995년 제

76회경북전국체전이후 24년만에전국

체전우승에성공했다.

광주선수단은이번서울전국체전에서

금메달 47개, 은메달 53개, 동메달 80개

등총180개의메달을수확해11위를기록

했다. 이는당초목표로했던 13위에서두

계단뛰어넘은순위로제70회경기전국

체전과 제77회, 제96회 강원 전국체전의

11위를넘어선원정사상최고성적이다.

광주는 기록개인 단체 종목에서 고른

경기력을 선보이며 원정 최고점수(3만

3117점)를기록했다.

대회초반부터승마남동헌(광주시체육

회)과 펜싱 최선우(전남공고 3년), 자전

거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금메달

행진이이어졌다.

양궁기대주 안산(광주체고3년)은광

주에 무려 3개의 금메달을 안겼다. 또 역

도, 유도등에서값진금메달이나왔다.

남녀400m계주등기초종목에서메달

이쏟아진것도고무적이었다.

한국 단거리 육상의 간판 김국영(국군

체육부대)이 주종목 100m와 400m계주

에서금메달을획득했다. 허들여제 정혜

림(광주시청)도 100m 허들에서 13초25

의기록으로4연패를이어갔다.육상기대

주 모일환(조선대 2년) 역시 200m, 400

m에서우승을차지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출전한여

자수영의 간판 백수연(광주시체육회)은

평영 100m와200m에서 금빛물살을가

르며 2관왕에올랐다.

셔틀콕천재 안세영(광주체고 2년)의

활약도돋보였다.안세영은동기유아연과

함께한 개인복식에서 강원도를 2-0으로

완파하며우승했다. 마지막날단체전에서

는 최연소국가대표 다운기량으로전북

전 3-1 승리에기여하며, 2관왕을차지했

다.

반면전남선수단은득점폭이큰축구,

세팍타크로 등 단체팀과 양궁, 핀수영 등

기록종목 및 개인 대진 경기에서 부진했

다. 메달까지 바라봤던 종목의 부진은 전

남선수단의발목을잡았고, 목표했던 10

위보다한참낮은 13위를기록했다.

이번대회에서전남은금메달 40개, 은

메달 50개동메달 63개등총 153개메달

과 3만1322점을획득했다.

전남은 부진 속에서도 대회신기록 2개

와 다관왕 2명, 대회 연패 3명을 양산했

다.

궁도 종목은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

(전남개최) 이후 11년만에종합 1위, 댄

스스포츠는전국체전출전첫종합 1위를

달성했다.

장주애(전남미용고2년)가자전거여고

부 2㎞개인추발(2분33초235)과 4㎞단체

추발(5분00초042)에서 대회신기록을 수

립했고, 신록(고흥고 2년)가남고부역도

61㎏급에서 3관왕에오르며선전했다.

김민오(강진군청)는자전거MTB부문

에서4연패의위업을달성했다.윤웅진(전

남도청)은산타56㎏에서 2연패, 볼링간

판최복음(광양시청)은 전국체전 마스터

즈종목에서 8번째우승을차지하며전남

선수단의체면을살렸다.

한편오는 2020년 101회째를맞는전국

체전은경북구미에서개최될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수영 5관왕 김서영MVP선정

박태환통산금39개최다기록

김서영 박태환

수영 5관왕 김서영(경북도청)이제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통산 두번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마린

보이 박태환(인천시체육회)은 전국체

육대회 수영 종목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새로썼다.

대한체육회는10일 이번대회에서유

일하게 5관왕에 오른 김서영이 기자단

투표 총 54표 중 33표를 획득, 대회

MVP가됐다고발표했다.

김서영은 10표에머문수영 4관왕박

태환(인천체육회)을따돌렸다. 양궁남

자 50ｍ에서 세계신기록을 쏜 김우진

(청주시청)이5표로뒤를이었다.

김서영은이번대회에서수영여자일

반부 개인혼영 200ｍ와 400ｍ, 계영

400ｍ와800ｍ,혼계영400ｍ에서모두

우승, 유일한5관왕이됐다.

특히 계영 800ｍ에서는 8분 04초 24

의기록으로한국신기록을세웠고,계영

400ｍ(3분 43초 56)와 혼계영 400ｍ

(4분 04초 40)에서는대회신기록을작

성했다.

폐막전날인 9일까지 3관왕에올랐던

김서영은대회마지막날인 10일에주종

목인개인혼영400ｍ와혼계영400ｍ에

서금메달을추가했다.

김서영이전국체전MVP가된것은 3

년만인 2016년 충남대회 이후 두번째

다.

한편박태환이포함된인천은 10일경

북 김천실내스포츠수영장에서 열린 제

100회전국체전일반부혼계영400ｍ결

승에서 3분38초51로금메달을차지했다

박태환은팀의마지막영자로출전해

가장먼저터치패드를찍었다.앞서자유

형 200ｍ와 400ｍ, 계영 800ｍ에서도

금메달을목에걸었던박태환은대회 4

관왕에올랐다.

개인통산 39번째전국체전금메달을

획득한그는이보은강원도청감독이보

유한 체전 수영종목 최다 금메달 기록

(38개)을넘어새역사를썼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원정사상최고10위…전남단체경기부진13위


